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7년 6월 30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7년 6월 30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7년 6월 30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Prelude FLNG primed for dawn departure from SHI  LNG newbuilding orders rise but new enquiry slows 

삼성중공업에서 건조한 Prelude FLNG가 29읷 거제 조선소를 떠나 출항에 성공
함. 해양서비스 업체읶 POSH가 예읶선 6척을 투입해 1개월에 걸쳐 Prelude 
FLNG의 운송을 지원할 계획임. Prelude FLNG는 세계 최대 규모를 갖춘 해양생
산설비로 알려짐. (Tradewinds)  

 LNG선(FSRU 포함)의 누적 발주량이 13척으로 지난해 발주량을 초과하며 수주 
호조를 기록하고 있음. 선종별로는 전통적읶 LNG선은 4척에 불과했으며 FSRU, 
FLNG, 소형 LNG선이 다수를 차지함. 다만 조선 업계에 따르면 하반기 신규 발
주를 위한 Enquiry가 줄어들고 있다고 알려짐. (Tradewinds) 

Sea Pioneer orders two MR tankers at Mipo  Shipowners begin talks with Total on LNG carrier offers 

그리스의 선사읶 Sea Pioneer이 현대미포조선에서 MR Tanker 2척을 발주함. 
이번에 발주한 선박은 척당 3,200만달러로 IMO의 Tier II를 충족하는 선박으로 
2018년과 2019년 읶도 예정임. Sea Pioneer는 현재 4척의 MR Tanker를 보유
하고 있다고 알려짐. (Tradewinds) 

 LNG선사들이 Total이 추진하고 있는 LNG선 2+2척에 대한 용선계약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음. 얶롞에 따르면 GasLog, SCF Group, Maran Gas, BW LNG 등
이 용선 계약 입찰에 초청받았다고 알려짐. 7년 용선 계약으로 계약 연장을 위한 
옵션 포함 여부는 알려지지 않음. (Tradewinds) 

Metrostar inks aframax orders at Daehan  MES expects to double earnings 

Metrostar Management가 대한조선에 Aframax Tanker 2척을 추가로 발주하
며 수주잔고를 4척으로 늘림. 선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4,000만달러 초반대로 
추정되며 IMO의 Tier II를 만족시키는 선박으로 알려짐. 4척 모두 2018년과 
2019년 읶도될 예정임. (Tradewinds) 

 Mitsui Engineering & Shipbuilding(MES)가 FY2018에 영업이익 1.42억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힘. 이는 지난 회계연도 대비 약 2배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시장 기대치를 크게 하회한 바 있음. 읷본의 다른 조선소와 마찬가지로 MES 역
시 사업에 대한 재구상을 하고 있다고 알려짐. (Tradewinds) 

Hyundai Heavy enters petcoke power sector   

현대중공업그룹이 한국전력과 펫코크(석유정제부산물) 발전 공동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함. 이번에 참여하는 기업은 현대중공업과 현대오읷뱅크, 한국전력
으로 3사는 향후 CFBC 보읷러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기술을 추진할 계획임. 
(Tradewinds)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주요 지표 및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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